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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은 과연 중동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최근 이를 직접 체감할 기회를 

얻었다. 지난 12월 카타르에서 중동 최대 규모의 글로벌 현안 회의인 도하포럼이 열렸다. 

이번에는 포럼 역사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싱크탱크가 독자 패널을 만들었다. 

제주평화연구원(원장 강영훈)이 포럼의 첫 한국 파트너로 조직한 '중동 평화를 위한 

동아시아의 역할' 패널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청중은 원조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한 세계 10위 경제 대국 한국이 중동의 안정과 

재건에 발휘할 저력에 주목하고 기대했다. 지금 한국에서 폭주하는 과도한 정치적 열정과 

이로 비롯된 혼란은 스쳐 지나갈 해프닝이 아니겠냐고 했다. 어쩌면 포럼의 주최국 카타르는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 산유국 청중은 현재 국시로 삼는 경제 

실용주의를 한국의 현실에 투사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이들 은 국가 체질 개선을 목표로 전례 

없는 경제 개혁과 사회 개방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들 산유국은 혁신의 롤모델로 삼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했다. 전통 가치를 지키면서도 놀라운 시장경제 발전을 이뤘고 나아가 평화적인 

정치 이행까지 달성해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이라고 했다. 그래서 최근 방산 수입처도 주변의 

튀르키예나 이스라엘 대신 공격적이거나 팽창주의적 요소가 덜한 한국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냉전 시기 아랍 세계에서는 아랍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이슬람 급진주의 등 대립적인 정치 

슬로건이 난무하는 가운데 국왕과 대통령, 야당 수장이 암살당하고 정당과 조직 구성원들이 

숱하게 목숨을 잃는 야만의 드라마가 펼쳐졌다. 폭력은 분쟁으로 커졌고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이 넘쳐났다. 2011년엔 '아랍의 봄' 민주화 혁명이 일어나 장기 독재정권이 잇달아 

무너졌으나 곧 쿠데타나 내전이 이어졌다.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핏대를 높이던 



 

 

정치인들은 안전하고 잘사는 나라가 아닌 처단과 응징의 공포가 가득 찬 무질서의 거리로 

시민들을 내몰았다. 

 

이때 걸프 산유국들은 새로운 길을 찾는다며 개혁개방을 깜짝 선언했다. 물론 목적은 정치 

세력의 우발적 충동으로 정권이 흔들리는 것을 미리 막고 왕실을 보호하는 것이다. 미국 

본토를 공격한 9·11 테러범 대부분은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출신의 알카에다 조직원이었다. 

이후 알카에다는 친서구 정책을 펼친 사우디 정부를 정조준해 수도 리야드에서 폭탄 테러와 

총격전을 벌였다. 아랍의 봄 혁명 이후에는 이슬람 원리주의 조직인 무슬림 형제단이 

역내에서 영향력을 뻗어나갔다. 산유국들은 냉철한 경제 실용주의에 기대야 했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에 맞춰 석유 의존 산업을 다각화하고 이슬람 체제를 개혁해 시장을 

활성화했다. 시민들의 삶이 전반적으로 나아지면서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정치 선동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다. 이들 걸프 산유국에는 이집트, 레바논, 팔레스타인 등 주변국 출신이 많이 

일하고 있어 개인의 경제 이익을 지키고 정치 불안정에 반대하는 움직임은 이웃 나라로도 

퍼져 갔다. 

 

몽테스키외는 저서 '법의 정신'에서 부드러운 상업의 힘이 야만을 길들인다고 했다. 파괴적인 

이념 정치의 광풍을 막아 세운 합리적인 경제적 계산이 한국을 풍요로운 민주주의로 이끌었다. 

제주평화연구원의 한국 패널에서 만난 중동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은 우리 미래를 향한 

그들의 낙관을 느끼게 했다. 한 차례 광풍이 훑고 지나간 우리나라는 숨 고르기에 들어간 

듯하다. 지금껏 심사숙고한 국민의 목소리가 흔들리는 한국을 중동 국가의 길라잡이로 다시 

우뚝 일어서게 할 것을 믿는다. 

 

 

* 본 글은 12 월 31 일자 매일경제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